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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퇴·액비 활용 오미자 생육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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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가축분뇨 퇴․액비 처리에 따른 오미자의 생장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전북 장수군 오미자 재배지에서 3년생 약 1,000주를 대상, 2012년부터 2014년까지, 대조구, 퇴비처리구, 화학비료처리구(3처

리 수준), 고농도액비처리구(3처리 수준), 저농도액비처리구(3처리 수준)를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생육조사 지침에 준하여 수

행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오미자의 과립수, 과장, 과중과 천립중을 가축분뇨 퇴․액비 처리후 오미자 수확일자에(9월 20일 - 25일경) 처리구별 조사하였

다. 오미자 과립수는 LLF-150(저농도액비 150% 처리구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대조구와 비교시 퇴비처리구에서는 오

미자 과립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. 오미자 과장과 과폭은 대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처리구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

었다. 오미자 과중은 화학비료 처리구와 비교시 액비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, 오미자 천립중은 대조구와 모든 처리구에

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 가축분뇨 퇴․액비 처리후 오미자 수확일자에 오미자 생재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, 화학

비료 처리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 오미자 생중수량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저농도 가축분뇨 액비를 기준량 대비 150% 

처리시 오미자 수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오미자의 흰가루병 발생을 조사한 결과, 가축분뇨 퇴․액비가 처리되지 않은 무처

리구에서는 흰가루병 병반 면적율이 3.3±0.3%를 나타낸 반면, 그밖의 처리구에서는 0.5% 이하를 나타내어 가축분뇨 퇴․액비 

처리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, 무처리구와 처리구간에는 흰가루병 병반 면적율이 큰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조

사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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